
왜 이야호는 개발자가
안 되었는가
이야호



지난 이야기

초엘리트 씹금머갈 이야호는 중학교 2학년때 조기졸업으로 경기과학고에 가서 씹엘리트 코스를 밟고 PS를 
시작, 정올 여름학교에 갔지만 국대 광탈 후 알고리즘에 집중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는 이 후 수학을 공략해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하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수시합격했지만,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제발 와주세요 해서 수많은 돈을 주고 데려갔다.

그는 대학가서 동아리 6개씩 쳐하고, 맨날 술 쳐마시고, 하루종일 마작치고, 수업째고, 하스스톤하고, 
쓰레기같은 생활을 하다가 얼떨결에 졸업을 했다.

그는 알고리즘 끄적인걸로 쉽게 취업할 생각으로 대강 아무 IT좆소에 들어갔다 빤스런. 이후 구사과모교 
건너편 도서관에서 공익근무 하고나서 별 생각없이 대강 요기요에 취직했다고 한다.



왜 개발자가 되고싶은가?







왜 개발자가 되고싶은가?





왜 이야호는 개발자가 안 되었는가



첫번째, 개발자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다.

개발자 평균 연봉 높다 -> O 개발자 초봉 높다 -> △

높아지는 연봉이 모티베이션이 되는가?

아이러니하게, 연봉이 높아질때는 개발을 덜 하게 되었을때.

팀장님은 ‘개발자’인가?

팀장이 ‘개발자’이면 좋은가?



두번째, 개발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긴 하다.

PS를 좋아한다 == 문제해결을 좋아한다?

회사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

트러블슈팅

새로운 것 만들기



세번째, 나는 공부가 싫다.

흥미가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한다.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가?

애초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적이 있는가?

흥미있는 주제의 회사에 취직?



네번째, 나는 찐따다. 

개발자는 하는 직무에 비해 굉장히 social한 직업.

무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당연한걸 당연하게 해야한다.



결론



결론

‘그냥’ 하기에는 개발자는 어렵고 힘든 직업.

본인은 왜 개발자가 되고 싶은가?

개발자를 꿈꾸고 있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